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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

“AI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스며들면서, 기술

의 성능만큼이나 ‘안전’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변화

의 최전선에서 AI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

는 기관이 바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다. 경기도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자리한 이 연구소를 찾아 김명주 소

장을 만났다. 김 소장은 국가AI연구거점NAIRL 자문위원으

로도 활동하며, 국내 AI 연구 생태계와 안전 연구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규제가 아니라 ‘셰르파’ 역할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성능 경쟁뿐 아니라 안

전과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연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자율 시스템이 산업과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걸맞은 안전 기준과 평가 

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024년 설립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AISI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 위험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 

기관이다.

AI 안전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AI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김 소장은 강조했다.

“AI 시대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입니

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대도 커지지만, 동시에 직업 변

화나 개인정보 문제 등 다양한 불확실성도 함께 나타납

니다. 이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

야 AI 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규제 기관이라

기보다 AI 산업과 사회를 지원하는 협력 기관에 가깝다

고 그는 밝혔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일률적

인 규제보다는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규제 기관이라기보다 AI 기

업과 사회가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하도록 돕는 ‘셰르파

Sherpa’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히말라야를 오를 때 셰르파

가 가장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AI 위험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

과 함께 안전성을 경쟁력으로 삼는 전략의 중요성도 언

급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

려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안전 평가

와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진출

할 때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AI 안전의 핵심은 위험을 이해하고 줄이는 것

AI 안전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AI 위험은 단일 요소가 아니라 기술적 오류, 악용 가능

성,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한다.

“AI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의

도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 악의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시스템 차원

의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곧 AI 

안전입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이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위험 정의,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평가 인

프라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는 AI 안전에 관

해 기술팀(연구실), 평가팀, 정책팀, 대외협력팀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

“AI 안전 평가는 단순히 제품 출시 전에 한 번 점검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돼야 하는 동적인 과정입니다. 생성형 AI와 에이전

틱 AI처럼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마다 위험의 

유형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의 성

능이 높아질수록 편향, 허위정보 생성, 악용 가능성, 자율

적 의사결정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안전 평가는 고정된 기준에 머무르기보다 최

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평가 데이터 세트와 방법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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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발전시켜야 하며, 연구개발R&D과 정책 설계가 긴밀히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라 AI 안전에 관한 위

험 양상과 안전성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

요한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

“같은 AI 모델이라도 영어 환경과 한국어 환경에서 안

전성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과제: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

최근 생성형 AI와 자율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안전 이슈로 투명성transparency과 통제 가능

성controllability이 강조되고 있다. AI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서, 인간이 그 판단의 근거를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개입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AI의 핵심 특징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사람의 

개입 없이 작동한다는 점이라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이러한 특성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이 

AI의 판단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된다.

“AI는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을 수행하고, 동시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AI가 어떤 근거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는 투

명성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인간이 개입해 조정할 수 

있는 통제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AI가 로봇, 자율주행차, 산업 자동화 시스템처럼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영역Physical AI으로 확장될 경우, 

안전 문제는 더욱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AI의 판단 오류나 악용 가능성이 실제 피해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시스템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비상 정지 기능(킬 스위치)kill switch과 같은 통제 

메커니즘이 중요한 안전 요소로 거론된다.

“AI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행동

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간이 개입해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하지 못한 방식

으로 작동하거나 위험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다만 AI 안전 연구에서는 또 하나의 기술적 과제가 존

재한다. 외부 공격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빠르게 정상 상

태로 복구되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 역시 중요한 성능 요

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즉, 공격을 받아도 스스로 복구

하는 AI를 만드는 연구와, 필요할 경우 인간이 즉시 작동

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통제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

황이다.

이처럼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은 단순한 기술적 기능을 

넘어, AI가 사회적으로 신뢰받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AI가 인간의 의사결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일수록 왜 그런 판단을 내

렸는지 설명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구

조가 기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뜻

이다.

글로벌 규범과 표준 경쟁

AI 안전은 개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문

제이기도 하다. AI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활용되는 만큼, 

안전 기준 역시 특정 국가만의 규칙이 아니라 글로벌 수

준에서 조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국가들

은 AI 위험 평가 방법과 데이터 세트, 검증 절차 등을 공

유하며 공통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려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표준과 인증 체계를 둘러싼 경쟁

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 김 소장의 전망

이다. 기술의 성능 경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했는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가 시장 진입의 핵심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AI 기술 경쟁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결국 표준과 인

증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기준을 누가 설계하고 주도하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EU 인공지능법AI Act

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꼽힌다. 안전성 검증, 데이

터 관리, 설명 가능성, 위험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요소가 

법적 요구사항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EU 인공지능법

과 같은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안전연

구소는 이러한 국제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

해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안전은 규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기

준과 인증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기술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

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안전은 기술 발전의 전제 조건”

김 소장은 국가AI연구거점NAIRL과의 협력이 향후 AI 안

전 연구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NAIRL은 기초 연구부터 응용 연구까지 폭넓

은 AI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안전 평가 데이

터 구축과 실증 연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성 평가 데이터 세트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정책 연구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통해 

연구자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연구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

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는 특정 기관만의 과제

가 아니라 연구자와 기업, 정책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끝으로 AI 안전은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

라 오히려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AI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

가 필요합니다. 안전은 기술 발전을 늦추는 규제가 아니

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앞으로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더욱 깊이 적용될수

록, 안전 기준과 평가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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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

같은 정답에 더 적은 계산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효율적인 인공지능 연산

최 근  인 공 지 능 은  매 우  빠 르 게  발 전 하 고  있 다 . 

ChatGPT, Gemini, Claude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다양한 지적 작업

에서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

능 향상은 대규모 모델의 방대한 파라미터와 막대한 연

산량을 전제로 한다. 사용자에게는 답변이 생성되기까지

의 지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비용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답변에 더 적은 시간과 계

산으로 도달하게 만드는 기술은 사용자 경험과 시스템 

효율을 함께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된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많은 분야에서 인간에 필적하거

나 때로는 이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된다. 그

러나 최종 결과와 별개로, 인간의 사고와 AI의 계산 방식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남아 있다. 인간은 쉬운 문제에

는 빠르게 반응하고, 어려운 문제에는 더 많은 시간과 에

너지를 들여 숙고한다. 다시 말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사용하는 자원을 자연스럽게 조절한다. AI 역시 질의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연산량을 다르게 배분할 

수 있을 때, 높은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실은 이러한 문제를 적응적 연산 adaptive 

computation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목표는 높은 성능

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추론 모델reasoning model을 중

심으로, 더 짧고 명료한 사고 과정과 토큰별 적응적 계산 

깊이를 학습하는 방법을 활발히 탐구하고 있다.

Concise Reasoning을 통한 추론 효율화

추론 모델의 계산 비용은 대체로 사고 과정의 길이에 

LLM 모델들이 만드는 다양한 길이의 추론(reasoning)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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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교수 연구진은 더 적은 계산으로 정답에 도달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다. 사진은 연구진이 대기오염 예측 AI 모델 개발 결과를 공유하는 장면.



내부의 계산 깊이를 더 정교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두 

연구 축은 모두 ‘어디에 얼마나 많은 계산을 사용할 것인

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으로 본 연구실은 추론 과정과 모델 구조 양쪽에서 

적응적 연산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높은 성능

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르고 경제적인 AI 시스템을 구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사용자에게는 더 짧은 응답 

지연과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더 효

율적인 비용 구조와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

반이 될 것이다. 

의해 결정된다. 이는 정답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토큰

token의 수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더 적은 

토큰으로도 정확한 답에 도달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추론 효율은 높아진다. 본 연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불

필요하게 장황한 사고 과정을 줄이고, 더 짧고 정제된 추

론을 학습하는 concise reasoning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는 모델이 스스로 생성한 답변들 

가운데, 동일한 정답에 이르더라도 사고 과정의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더 나아

가, 그중 더 짧으면서도 정확한 사고 과정만을 선별하여 

학습 데이터로 재활용하면, 모델이 같은 수준의 정답률

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르게 추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 연구는 ‘ACL 2025 Findings’에 게재됐으며, 효율

적 추론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Mixture-of-Recursions를 통한 적응적 깊이 조절

또 다른 연구 축은 언어모델의 구조적 깊이structural depth

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최근의 대규모 언어모

델은 매우 깊은 구조를 가지며, 각 토큰은 여러 층의 계

산을 거쳐 생성된다. 그러나 모든 토큰이 동일한 수준의 

연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쉬운 토큰과 어려운 토

큰, 혹은 덜 중요한 토큰과 더 중요한 토큰이 요구하는 

계산량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토큰별로 필요한 계산 깊

이를 다르게 할당할 수 있다면, 전체 연산량을 줄이면서

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실이 최근 제안한 MoRMixture-of-Recur-sions은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MoR은 언어모델

을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재귀적 트랜스포머 블록

transformer block의 반복 구조로 학습시키고, 라우터router를 

통해 각 토큰이 몇 번의 재귀 계산을 거칠지를 결정한다. 

그 결과, 각 토큰은 자신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더 

얕거나 더 깊은 계산을 선택하게 된다. 실험 결과, 이 방

법은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연산 효율을 유의미하

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적은 연산으로 더 높은 성능을 향하여

Concise reasoning과 적응적 깊이 조절은 서로 다른 

접근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한다. 

하나는 답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더 짧고 명확

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답을 생성하는 모델 

Mixture-of-Recursions. 토큰(token)은 적응적으로 연산의 깊이를 결정한다.

윤세영 교수와 그의 연구원들. 윤 교수는 KAIST OSI(Optimization and Statistical Inference) 연구실을 이끌고 있으며, AI 기상 예측 연구센터
의 센터장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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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버트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한 글자씩 쓰는’ 언어모델에서 
‘전체를 복원하는’ 언어모델로

Discrete Diffusion LLM: 생성 순서를 설계하는 언

어모델

“생성 순서를 고정하지 않으면, 더 유연해진다. 대신 

안전과 종결 규칙은 새로 설계해야 한다.”

거대 언어 모델LLM은 이미 ‘정답률’만의 경쟁을 넘어섰

다. 이제는 빠르게, 원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출력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오토리그레

시브autoregressive, AR 모델은 본질적으로 순차적이다. 문장

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토큰씩next-token 이어붙인다. 

그래서 편집, 빈칸 채우기, 부분 수정 같은 상호작용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최근 주목받는 대안이 dLLMDiscrete Diffusion LLM이다. 

dLLM은 문장을 ‘써 내려가기’보다 마스크된 문장을 토

큰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복원하며 생성한다. 즉,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확산모델diffusion의 원리인 ‘denoising’을 

텍스트 생성에도 적용한 것이다.

언어 모델은 왜 꼭 ‘왼쪽 → 오른쪽’이어야 할까? 

dLLM은 토큰을 채우는 순서를 고정하지 않는다. 아무 

위치부터Any-order 채울 수 있다. 또 여러 번 업데이트하며 

점점 정제한다Any-step. 이 자유도는 단순히 새로운 샘플

링 방식이 아니라 언어 생성 자체를 설계 가능한 과정으

로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LLM이 가져오는 실용적 이점과 새로운 문제

dLLM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생성 과정’이다. 대표적

으로 다음이 가능해진다.

① 빈칸 채우기infilling: 앞·뒤 문맥을 동시에 보고 빈칸을 

채울 수 있다.

② 부분 편집editing: 문장 일부만 바꿔도 전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연산 예산 조절: 스텝 수를 늘리면 더 정교한 결과

를 얻을 수 있고, 줄이면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생성 품질과 계산 비용 사이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유도는 곧바로 공격면attack surface이 되기도 한

다. 즉 생성 순서가 자유로워지면 새로운 문제도 발생한

다. dLLM은 어떤 위치에든 유해 구간이 생길 수 있고, 중

간 과정에서 한번 삐끗하면 최종 출력이 무너질 수 있다.

먼저 Any-order/Any-step이 ‘새로운 안전성 빈틈’을 

만드는 문제다. 오토리그레시브 정렬은 보통 ‘최종 응답

에서 거절문을 쓰게’ 만든다. 그런데 dLLM에서는 유해 

토큰이 문장 어디에서든 먼저 채워질 수 있어 유해 토큰

이 문장 중간이나 앞부분에 생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공격이 DIJA다. 마스크와 텍스트를 교차로 

섞은 프롬프트로, dLLM의 양방향 문맥bidirectional modeling

과 병렬 디코딩을 악용한다. 그 결과, 응답 수준 거절

refusal만으로는 우회가 가능해진다. 즉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Any-order/Any-step이 ‘길이/종결’ 실패 모드를 

만드는 문제다. instruction-tuned dLLM에서 자주 관측

되는 문제가 있다. 길이를 길게 주면 오히려 더 빨리 끝

나거나, 종료 신호인 <eos>만 쏟아지는 현상이다. 우리 

연구진은 이를 <eos> overflow로 정리했다.

원인은 구조적이다. <eos>가 종결termination이면서 패딩

padding 역할도 하면서, 후반부에서 <eos> 확률이 과도하

게 커지고 그 편향이 앞쪽으로 전파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dLLM의 장점을 살리려면, 안

전·종결 규칙을 ‘과정 수준’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우

리 연구진은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방향을 선택했다.

(i) 토큰 단위 안전 정렬A2D, (ii) 종결 실패 모드 제거

Rainbow Padding.

A2D 토큰 단위로 안전을 정렬한다

사실 Any-order/Any-step에서는 ‘응답 단위 거절’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dLLM은 생성 순서가 유동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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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SL 연구진 단체 사진. dLLM의 안전·품질·신뢰성을 ‘생성 과정’ 관점에서 연구한다.



만으로도 효과가 보고되며, 기존 모델에 가벼운 추가 

튜닝(예: LoRA)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Rainbow 

Padding 연구는 ‘ICLR 20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dLLM은 생성 결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성 ‘과정’ 

자체를 바꾸는 모델이다. 토큰이 채워지는 순서가 유동

적이기 때문에, 안전과 종결이 최종 출력 단계가 아니라 

생성 과정 중에도 작동해야 한다. 또한 어떤 단계에서 어

떤 토큰이 생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역시 중요

해진다. 결국 dLLM에서는 생성 과정을 포함한 전반을 

설계하는 ‘과정 수준의 신뢰 공학’이 필요하다. 

때문에, 안전 정렬도 ‘한 문장 전체’가 아니라, 토큰이 채

워지는 순간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A2D는 이 문제를 생성 과정 수준에서 해결한다. 핵심 

아이디어는 토큰 수준token-level에서 안전 정렬을 수행하

는 것이다. 랜덤 마스킹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해, 유해한 

span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위치의 토큰을 

즉시 [EOS]로 대체하도록 만든다. 즉, 유해 내용이 나타

나는 순간 [EOS]를 ‘거절 신호’로 출력해 생성을 종료하도

록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생긴다.

1) 먼저 Any-order robust. 즉 어떤 위치부터 채우든 

유해 토큰이 나오면 멈춘다.

2) 그리고 Any-step robust. 즉 중간 단계에서 ‘미리 채

워넣기prefilling’로 우회하는 공격에도 강해진다.

또 하나의 장점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다. dLLM이 응답

을 시작했더라도, 생성 도중 유해성이 나타나면 자동 종

료가 가능하다. 본 A2D 연구는 ‘ICLR 20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Rainbow Padding, <eos>overflow를 막는 가장 

단순한 처방

또 다른 문제는 길이를 늘였는데, 응답이 더 짧아지는 

역설이다. dLLM을 실제 서비스에 붙이면 ‘긴 답변’이 자

주 필요한데, instruction tuning 이후에는 반대로, 길이

를 길게 잡을수록 응답이 조기 종료되거나 <eos>만 반복

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 연구진은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원인

은 <eos>의 이중 역할(종결+패딩)에 있다. 문장 후반부

에서 <eos>가 과도하게 강해지고, 그 영향이 앞 위치로 

전파된다는 말이다.

해결책은 패딩을 ‘무지개처럼 분산’시키기다. 우리 연

구진이 도입한 Rainbow Padding의 처방은 단순하다. 

반복되는 <eos> 패딩을 대신해 여러 패딩 토큰을 순환

cyclic 시퀀스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확률 질량이 

<eos>라는 특정 토큰에 몰리지 않고, 조기 종료가 크게 

완화된다.

이 방법은 실용성도 강점이다. 적은 수의 패딩 토큰

A2D는 유해 span이 생기는 순간 [EOS]를 거절 신호로 방출하도록 토큰 단위로 정렬한다. Any-order/Any-step에서도 안전 종료가 가
능하다.

<eos>가 종결·패딩을 동시에 맡으면 후반부 확률이 <eos>에 쏠린다. Rainbow Padding은 패딩 토큰을 순환시켜 확률 쏠림을 분산한다.

연세대에서 AI-ISL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노알버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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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슬
 POSTECH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계산 효율적인 추론이 여는 
AI 에이전트 시대와 그 너머

추론 스케일링test-time scaling의 시대

최근 인공지능은 단순한 문장 생성 모델을 넘어, 복잡

한 문제를 여러 단계에 걸쳐 해결하는 AI 에이전트로 빠

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추론 과정에 더 많은 

계산을 투입해 성능을 높이는 추론 스케일링test-time scaling

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중간 추론 과정을 단계적

으로 전개하는 CoTChain-of-Thought 방식이나, 여러 가능한 

사고 경로를 나무처럼 확장하는 ToTTree-of-Thought 방식은 

대표적인 추론 스케일링 접근이다. 이러한 흐름은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확장시켰지만, 동시에 AI를 ‘더 잘 풀기 

위해 더 많이 계산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하지만 추론 스케일링은 필연적으로 큰 계산 비용을 

수반한다. 탐색 경로가 늘어나고 사고 깊이가 깊어질수

록, 성능 향상과 함께 추론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

문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이 비용이 서비스 운영 비

용, 에너지 소비, 인프라 확장성과 직결된다. 이제 중요

한 것은 성능을 높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성능을 얼마

나 적은 계산으로 달성하느냐이다. 무한정 계산을 늘리

는 방식보다 제한된 자원 안에서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추론 최적화, 아직 줄일 계산이 많다

추론 스케일링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은 

단순히 더 많은 계산을 수행하는 데서 그 계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현

재의 추론 방식에는 두 가지 비효율이 함께 존재한다. 먼

저 문제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의 탐색을 수

행하면서, 비교적 쉬운 문제에도 과도한 계산을 사용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여러 추론 경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중간 결론에 도달

하거나 비슷한 검산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겉보

기에는 다양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부

분이 서로 겹치는 추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추론 과정에서 불필요한 탐색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계산만 남기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

어지고 있다. 우리 연구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제

의 난이도와 불확실성에 따라 추가 탐색의 필요성을 조

절하는 adaptive gating 방식과, 의미적으로 유사한 추론 

경로를 하나로 묶는 semantic exploration 방식을 연구

했다. 이는 쉬운 문제에는 과도한 계산을 피하고, 겹치는 

사고는 줄이면서, 필요한 계산만 남기도록 추론 과정을 

다시 설계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접근을 담

은 관련 연구는 ‘ACL 2025’에서 구두발표 논문으로 선정

되었다.

큰 문제를 위한 작은 모델의 조합

계산 효율화를 위한 또 다른 방향은 하나의 거대한 모

추론 계산 효율화를 위한 adaptive gating 및 semantic exploration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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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효율적인 추론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사진은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옥정슬 교수가 ‘열린 튜링 강연회’를 해설하는 모습.



효율화가 바꾸는 AI의 다음 단계

이처럼 계산 효율화는 한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는 문

제가 아니다. 한편으로는 생각의 경로를 더 정교하게 제

어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모델

과 모듈을 조합해 계산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식

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두 방향이 함께 발전할 때, 

계산 효율적인 추론이 AI 에이전트뿐 아니라 그 너머

의 다양한 지능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동

시에 이러한 다양한 효율화 전략을 더 일반적으로 이해

하려면, 제한된 계산 예산 아래에서 어떤 선택에 자원을 

더 배분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좀 더 근본적인 토대도 필

요하다. 우리 연구실은 이러한 방향의 연구의 일환으로 

Combinatorial Rising Bandit을 설계하고 분석하였고, 

관련 연구는 ‘ICLR 2026’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앞

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

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계산하면서도 높은 성

능을 구현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변화는 AI의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현

재 AI 발전은 막대한 연산 자원과 인프라 투자에 크게 의

존하고 있으며, 이는 인프라 투자 병목capex bottleneck과 에

너지 자원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AI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 로보틱스, 온디바이스 AI, 임베디드 시스템, 

실시간 의사결정 환경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

원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

어, 클라우드 서버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로봇

이나 온디바이스 AI는 제한된 전력과 지연 시간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무조건 더 많은 계

산을 수행하는 방식보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계산을 

집중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계산 효율

적인 추론은 비용 절감을 위한 보조 기술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와 그 너머의 지능 시스

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델이 모든 것을 처리하게 두기보다 작은 모델과 연산 단

위를 조합해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문

제를 여러 단계의 연산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계산만 선택적으로 수행하거나 중간 결과를 점검해 다음 

단계의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려는 접근이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이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큰 모델 하나로 밀

어붙이는 대신, 구조적으로 계산을 나누고 필요한 부분

만 실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은 visual programming이나 더 넓게는 AI 

programming의 방향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복잡한 문

제를 작은 연산자, 도구, 모델의 조합으로 분해해 해결하

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계산만 수행하도록 만드는 방식

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중간 검증 절차까지 결합해, 잘못

된 결과가 이후 단계로 이어지는 문제나 false positive

를 줄이면서 효율성까지 함께 확보하려는 연구도 이어지

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전-언어 추론 과정의 각 단계에 가

벼운 검증 절차를 넣어 오류 전파를 줄이고 필요할 경우 

조기에 종료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은 무거운 모델을 반복

적으로 호출하는 대신 작은 검증 단계와 선택적 실행을 

통해 전체 계산량을 줄이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접근을 담은 연구는 ‘CVPR 2026’에서 발표

될 예정이다.

대규모 복잡한 영상인식 문제를 작은 AI 모델 조합으로 푸는 계산 효율적인 visual programming 예시.

POSTECH 머신러닝 랩의 옥정슬 교수(아랫줄 가운데)와 연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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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원하는 시간 해상도로 시계열을 생성하는 
새로운 AI 기술

시계열 데이터: 산업 도메인 지식이 반영된 ‘시스템

의 언어’

우리는 보통 데이터를 숫자들의 집합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은 데이터는 어떤 시

스템이 스스로의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다.

주식 가격의 움직임, 환자의 심박수 변화, 공장의 센서 

신호, 전력 소비량, 도로 위의 차량 흐름까지. 이 모든 데

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는 시계열 형태로 존

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시스템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를 종종 이렇게 표현한다. 

“시계열은 시스템이 말하는 언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AI가 이 언어

를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계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면 어떨까?

그 순간 AI는 시계열 데이터를 단순한 숫자의 반복으

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 흐름을 그리고 있는지, 환자의 심박수가 어떤 생리

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공장의 센서 신호가 어떤 이

상을 예고하고 있는지 등을 마치 하나의 언어를 해석하

듯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을 

넘어서 다양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범용적인 AI 인프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시스템

이 만들어내는 시계열을 하나의 언어로 바라보고, 그 안

에 담긴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맥락

에 맞는 시계열을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연구의 목표다.

시계열은 하나의 해상도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시계열 데이터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여러 시간 해상도Temporal Granularity

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융 시장을 생각해 보

면, 초 단위의 초고속 거래 패턴이 있는가 하면, 일 단

위, 월 단위의 장기적인 시장 흐름도 존재한다. 의료에서

도 마찬가지다. 심전도 신호의 미세한 파형 변화는 밀리

초 단위에서 나타나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는 시간, 

일, 혹은 그 이상의 스케일에서 나타난다. 

즉, 현실의 시계열 데이터는 단순히 일정한 간격의 숫

자들이 아니라 큰 흐름Coarse Structure이 있고, 그 위에 더 

작은 패턴Fine Details이 쌓이며, 여러 시간 해상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시계열 생성 모델은 이런 구조를 충분

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모델은 하

나의 시간 해상도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하기 때

문에, 사용자는 모델이 정해 놓은 해상도를 그대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모델이 시간 단위 데이터로 

학습되었다면, 분 단위의 더 세밀한 패턴을 생성하는 것

은 쉽지 않다. 현실의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시간 스케일

을 동시에 갖고 있음에도, 모델은 그중 하나만 바라보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긴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해상도에서 쉽고 간편하게 시계

열을 생성할 수는 없을까?”

시계열의 개형적 구조로부터 세밀한 디테일로: 

Context 기반 시계열 생성

우리 연구팀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

았다. 시계열을 단순히 순차적인 데이터로 보는 대신 ‘개

형적 구조에서 세밀한 디테일로 확장되는 구조’로 생각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생성형 AI와도 비슷하다.

텍스트 생성 모델은 간단한 프롬프트Prompt나 맥락

Context을 제공하면, 모델이 그에 맞는 완성된 문장이나 

글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의 서울’이라는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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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AI-LAB 연구실의 구성원들. 



적인 윤곽에서부터 세밀한 패턴까지 점차 확장해 나가는 

‘Coarse-to-Fine’ 생성이 가능해진다. TimeTok은 먼저 

시계열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개형적 구조를 생성

하거나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점차 더 세밀한 시

간 패턴을 추가해 나가는 Autoregressive 생성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생성 과정 덕분에 사용자는 필요한 만

큼의 토큰만 선택하여 원하는 수준의 시간 해상도와 정

밀도를 가진 시계열 데이터를 유연하게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TimeTok은 기존 모델과 달리 하나의 고정

된 해상도에 제한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시간 해

상도의 시계열을 생성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프레임워

크를 제공한다.

범용 시계열 지능 인프라를 향한 비전

TimeTok의 연구는 다양한 산업 도메인의 데이터를 통

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계열 AI 기

술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산업 도메인의 데이

터를 통합 학습하여, 어떤 새로운 산업 현장에서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의 초석을 

닦고 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언어’를 인간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의 전문적

인 직관이 데이터라는 형식을 통해 기계에 더 정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고려대학교 AI-LAB이 

지향하는 ‘실행 가능한 지능Actionable Intelligence’의 미래다. 

은 문장을 입력하면, 모델은 그 맥락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즉, 간단한 스케치 같은 정보가 주

어지면, 그 위에 더 풍부한 내용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우리 연구팀은 시계열에서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하다

고 보았다. 사용자가 먼저 개형적 형태의 시계열 구조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이 그 위에 더 세밀한 시간 패턴을 생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치 화가가 먼저 전체적인 

스케치를 그리고 그 위에 점점 더 세밀한 디테일을 추가

해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과정처럼 말이다.

TimeTok: 시계열을 여러 단계로 바라보는 모델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팀은 TimeTok이라

는 새로운 시계열 생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TimeTok

의 핵심 아이디어는 직관적이다. 바로, 시계열을 하나의 

신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시간 해상도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시계열은 다음

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큰 흐름을 나타내는 

개형적Coarse-grained 구조, 그 위에 존재하는 중간 수준의 패

턴, 그리고 매우 세밀한Fine-grained 디테일까지, TimeTok은 

이러한 시간적 구조를 계층적 토큰Hierarchical Tokens으로 표

현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계열을 먼저 고정된 길이의 토큰들로 

변환한 뒤, 토큰의 앞부분은 데이터의 거시적인 흐름이

나 추세를 담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세밀한 변동과 

디테일을 표현하도록 학습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사

용자는 원하는 시간 해상도에 맞게 필요한 토큰만 선택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흐름만 표현하

고 싶다면 앞쪽 토큰들만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세밀한 

패턴까지 포함하고 싶다면 뒤쪽 토큰들을 함께 사용하면 

된다.

이처럼 계층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 시계열을 개형

금융 - 분석가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주식 시장의 가격 흐름은 흔히 강세장(Bull), 하락장(Bear), 횡보장(Flat)과 같은 형태로 설명된
다. 퀀트 분석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평가한다. 분석가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요
(Sketch)로 제시하면, 우리가 개발한 TimeTok은 실제 금융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계열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반 상승 → 중반 급락 → 이후 반등’과 같은 시장 시나리오를 입력하면 TimeTok은 실제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 패턴을 반영한 수많은 
정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시간 해상도를 유연하게 조절하여 초 단위, 분 단위, 주 단위 등 다양한 시간 스케일의 데이터 
생성도 가능하다.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TimeTok은 생성에 사용되는 토큰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시간 해상도의 시계열을 생성할 수 있다. 특히 생
성된 시계열은 입력된 개형적 구조를 잘 유지하면서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한 미세한 변동까지 함께 표현한다.

TimeTok은 시계열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개형적인 구조에서 시작해, 그 위에 점차 더 세밀한 패턴을 추가해 가는 
Autoregressive 생성 방식으로 토큰을 생성한다. 생성에 사용되는 토큰의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 해상도와 정밀도
를 갖는 시계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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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IPS 2025와  
AAAI 2026을 통해 본
최근 AI 연구 동향과  
국가AI연구거점의 연구 성과 01

1. NeurIPS 2025와 AAAI 2026 개요01

NeurIPS 2025와 AAAI 2026은 최근 AI 연구의 흐름

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국제학술행사였다. 두 학회는 

모두 대규모 논문 제출과 엄격한 심사, 폭넓은 세부 트랙

을 바탕으로 전 세계 AI 연구의 핵심 의제를 이끌고 있다. 

동시에 이들 학회는 단순한 발표의 장을 넘어, AI 기술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NeurIPS 2025는 약 2만 6천 명이 등록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학술행사 중 하나로, 총 2만 1,575편의 논문이 

제출되고 5,290편이 채택돼 약 24.5%의 채택률을 기록

했다.02 행사는 2025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미

국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운영됐

으며, 87편의 구두 발표와 5,290편의 포스터 발표, 다양

한 튜토리얼·워크숍·엑스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대규모 언어모델, 확산모델, 강화

학습, 스케일링 법칙, 데이터·벤치마크 평가체계 고도화

가 핵심 연구 흐름으로 부각되며, AI 연구가 성능 경쟁을 

01	 이 기사는 생성형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02	 media.neurips.cc/Conferences/NeurIPS2025/press/NeurIPS2025-Fact_Sheet.pdf

03	  https://aaai.org/conference/aaai/aaai-26/review-process-update/ 

넘어 이론·평가·책임성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AAAI 2026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싱가

포르 EXPO에서 열린 제40회 AAAI 학회로, 세계적인 AI 

연구자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 인공지능 국제

학술대회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메인 테크니컬 트랙에

는 약 2만 9천 편의 논문이 제출됐는데, 이 가운데 약 2

만 3천 편이 형식 요건과 연구윤리 기준 등을 충족해 본

격적인 학술 심사를 받았다.03 학회는 메인 테크니컬 트

랙 외에도 AI Alignment, AI for Social Impact, Journal 

Track, Emerging Trends, IAAI, EAAI 등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구성됐으며, 워크숍·튜토리얼·포스터·데모·산업 

세션·전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특히 AAAI 2026

은 ‘bridges’를 핵심 기조로 내세워, AI 정렬, 사회적 영

향, 책임 있는 AI, 학제 간 연결과 산업 확산을 강조함으

로써 AI 연구가 기술 성능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실제 활

용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 �국가AI연구거점의 NeurIPS 2025 발표 논문 현황

번호 논문제목 저자 개요 논문링크

1

DPAIL: Training 
Diffusion Policy 
for Adversarial 

Imitation Learning 
without Policy 
Optimization

최윤선, 
정민찬, 
엄수빈,  
김기응

적대적 모방학습(Adversarial Imitation Learning)의 
고질적 문제인 모드 붕괴(Mode Collapse)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최적화 루프가 필요 없는 확산모델 기반의 

DPAIL 프레임워크를 개발. 이는 별도의 복잡한 최적화 
없이도 전문가의 멀티모달(Multimodal) 분포를 

효과적으로 매칭하여 시연 재현력과 학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핵심임

https://neurips.
cc/virtual/2025/
loc/san-diego/
poster/119072

2

Learning to Flow 
from Generative 
Pretext Tasks for 

Neural Architecture 
Encoding

김선우, 
황현진,  
신기정

신경망 구조 인코더가 아키텍처 내부의 정보 흐름(flow)을 
더 잘 포착하도록, 생성적 프리텍스트 과제로 사전학습하는 

방법(FGP)을 제안. 복잡한 flow-aware 구조를 쓰지 
않고도 인코더의 예측력을 크게 높여, NAS/성능예측의 

실용성을 강화한 연구임

https://doi.
org/10.48550/

arXiv.2510.18360

3

Mixture-of-
Recursions: 

Learning Dynamic 
Recursive Depths 

for Adaptive Token-
Level Computation

배상민, 
김유진, Reza 

Bayat, 김성륜, 
하지윤, Tal 
Schuster, 

Adam 
Fisch, Hrayr 

Harutyunyan, 
Ziwei Ji, 
Aaron 

Courville, 
윤세영

재귀형 트랜스포머에 토큰별 라우팅을 결합해, 토큰마다 
다른 재귀 깊이를 적용하는 적응형 계산 프레임워크로 
파라미터 공유를 통해 모델 크기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토큰에만 연산을 집중해, 성능·메모리·추론속도의 Pareto 
효율을 개선함

https://doi.
org/10.48550/

arXiv.2507.10524

4

The Cost of 
Robustness: 

Tighter Bounds 
on Parameter 
Complexity 
for Robust 

Memorization in 
ReLU Nets

김유준, 
문채원,  
윤철희

ReLU 네트워크에서 강건한 memorization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 복잡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강건성 비율이 작을 때는 비강건 
memorization과 유사한 복잡도를 보이지만, 강건성 

요구가 커질수록 필요한 모델 복잡도가 증가함을 더 촘촘한 
상·하한으로 보였음

https://doi.
org/10.48550/

arXiv.2510.24643

5

State-Covering 
Trajectory Stitching 

for Diffusion 
Planners

이교운,  
최재식

짧은 궤적 조각을 연결해 더 풍부한 장기 trajectory를 
만드는 방식으로 diffusion planner의 데이터 한계를 

보완한 연구로 오프라인 강화학습에서 계획 능력과 일반화 
성능을 함께 향상시킴

https://doi.
org/10.48550/

arXiv.2506.00895

6

Aligning Text to 
Image in Diffusion 
Models is Easier 
Than You Think

이자연, 
차병희, 
김정솔,  
예종철

텍스트-이미지 정합 문제를 보상모델 기반 미세조정보다 
표현 정렬 관점에서 다시 풀며, soft token을 활용한 경량 
contrastive fine-tuning(SoftREPA)을 제안하며, 100만 

개 미만의 추가 파라미터만으로도 의미 정합성과 생성 
품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줌

https://doi.
org/10.48550/

arXiv.2503.08250

7

Chain-of-Zoom: 
Extreme Super-

Resolution via Scale 
Autoregression 
and Preference 

Alignment

김상우, 
김정솔,  
예종철

초해상도를 한 번에 수행하는 대신 여러 스케일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연구로 극단적인 

배율 확대에서도 선명도와 의미 보존을 동시에 확보함

https://doi.
org/10.48550/

arXiv.2505.1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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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제목 저자 개요 논문링크

8

Blockwise 
Flow Matching: 
Improving Flow 

Matching Models 
For Efficient High-
Quality Generation

박도균, 
이태훈, 
주민석,  
김현우

하나의 대형 네트워크가 전체 생성 경로를 담당하던 기존 
flow matching 대신, 시간 구간별로 나눈 전문화된 
velocity block을 사용함. 구간별 특화와 semantic 

guidance를 통해 생성 품질을 유지하거나 높이면서도 
추론 복잡도를 크게 줄인 효율형 생성 모델 연구

https://doi.
org/10.48550/

arXiv.2510.21167

9  

Automated Model 
Discovery via 

Multi-modal & 
Multi-step Pipeline

이정목, 
남현우, 
문예빈, 
남준현,  
오태현

데이터 세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자동 모델 탐색을 
단일 스코어링이 아니라 멀티모달 정보와 다단계 추론 

파이프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으로, 모델 선택을 단순 
탐색이 아니라 구조적 reasoning 문제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AutoML의 확장된 방향성을 보여줌

https://doi.
org/10.48550/

arXiv.2509.25946

10

Improving 
Generative 

Behavior Cloning 
via Self-Guidance 

and Adaptive 
Chunking

소준혁, 
이치웅, 
이신영, 
옥정슬,  
박은혁

로봇 조작용 diffusion policy 기반 GBC에서 확률적 
샘플링 오류와 open-loop 제어의 반응 지연을 줄이기 

위해 self-guidance와 adaptive chunking을 도입하여, 
일관성과 반응성을 동시에 높여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 

과제 전반에서 성능 향상을 보인 연구

https://doi.
org/10.48550/

arXiv.2510.12392

11

GaRA-SAM: 
Robustifying 

Segment Anything 
Model with Gated-

Rank Adaptation

이소현, 
권예호,  

Lukas Hoyer, 
곽수하

Segment Anything Model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 
동결된 SAM 내부에 입력별로 유효 랭크를 조절하는 

gated-rank adaptation을 삽입한 방법으로, 파라미터 
효율성과 입력 적응성을 동시에 확보해, 손상·노이즈 

환경의 segmentation benchmark에서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임

https://doi.
org/10.48550/

arXiv.2506.02882

12

SAFEPATH: 
Preventing Harmful 

Reasoning in 
Chain-of-Thought 
via Early Alignment

정원제, 
윤상연, 
강민석, 

노알버트 

대형 추론모델이 유해 프롬프트에 노출될 때 chain-
of-thought 초반에 짧은 Safety Primer를 유도해, 

해로운 추론 경로로 진입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정렬 
기법으로, 추론능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유해 응답과 
jailbreak 성공률을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reasoning 

safety 분야의 실용적 해법으로 볼 수 있음

https://doi.
org/10.48550/

arXiv.2505.14667

13
Information-

Theoretic Discrete 
Diffusion

전문규, 
신상우, 
전동재, 

노알버트 

이산 diffusion 모델의 학습 원리를 정보이론 관점에서 
재해석해, 기존 손실 함수와 likelihood 추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연구로, discrete diffusion의 수학적 
기반을 한층 명확히 함

https://doi.
org/10.48550/

arXiv.2510.24088

14

Rare Text 
Semantics Were 
Always There in 
Your Diffusion 
Transformer

강세일, 
한우정, 
주다윤,  
황성재

희귀 개념 생성 성능 저하를 추가 학습 없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 연구로, 모델 내부에 이미 잠재돼 있던 희귀 

의미를 효과적으로 끌어내 텍스트-이미지 생성의 표현력을 
확장함

https://doi.
org/10.48550/

arXiv.2510.03886

15

Interpreting vision 
transformers 
via residual 

replacement model

김진영, 
김준혁, 
심유민, 
김주혁, 
정선영,  
황성재

sparse autoencoder로 추출한 수천 개 특징을 바탕으로, 
ViT의 residual stream 계산을 해석 가능한 특징으로 
치환하는 residual replacement model을 제안하며, 
ViT가 저수준 패턴에서 고수준 의미로 어떻게 표현을 

발전시키는지 보여주며, spurious correlation 완화에도 
활용 가능함을 보임

https://doi.
org/10.48550/

arXiv.2509.17401

번호 논문제목 저자 개요 논문링크

16

Web-Shepherd: 
Advancing PRMs 

for Reinforcing Web 
Agents

채형주, 
김성환, 
조준희, 
김승원, 
문승준, 
황보겸, 
임동하, 
김민진, 
황연준, 
곽민주, 
최동욱, 
강민석, 
임관훈, 
조병웅, 
김효준, 
한준희, 
권태윤, 
김민주, 
곽병우, 
강동진,  
여진영

웹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위해, 단계별 웹 탐색 궤적을 
평가하는 최초의 process reward model(PRM)을 

제안한 논문으로, 대규모 선호 데이터 세트(WebPRM 
Collection)와 평가 벤치마크(WebRewardBench)를 

함께 구축해, 기존의 범용 MLLM 보상모델보다 더 
정확하고 비용 효율적인 verifier 역할을 수행함을 입증함

https://doi.
org/10.48550/

arXiv.2505.15277

17

FairDICE: Fairness-
Driven Offline 

Multi-Objective 
Reinforcement 

Learning

김우성, 
이진호, 
이종민,  
이병준

오프라인 다목적 강화학습에서 선형 scalarization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공정성 지향 목적함수를 직접 최적화하는 

최초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Nash social welfare나 max-
min fairness 같은 non-linear welfare criteria를 고정 
데이터 세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습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핵심임

https://doi.
org/10.48550/

arXiv.2506.08062

18
Optimized Minimal 

3D Gaussian 
Splatting

이주찬, 
고종환,  
박은병

3D Gaussian Splatting의 핵심 병목인 저장공간·메모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Gaussian 수와 정밀한 속성 
표현을 함께 최적화한 OMG를 제안하며, 단순 압축을 넘어 
primitive 수 자체를 줄여, 고품질 렌더링을 유지하면서도 

저장공간과 연산비용을 함께 절감한 연구임

https://doi.
org/10.48550/

arXiv.2503.16924

19

Towards 
Generalizable 

3D Human Pose 
Estimation via 

Ensembles on Flat 
Loss Landscapes

한주민, 
김준희,  
이성환

3D HPE 일반화 문제를 데이터나 관계학습이 아니라 
loss landscape 관점에서 해석한 논문으로, adaptive 
scaling으로 더 평탄한 손실 지형을 만들고, 그 위의 

다양한 해를 효율적으로 앙상블해 강건성과 일반화 성능을 
높임

https://neurips.
cc/virtual/2025/
loc/san-diego/
poster/116126

20

Perturb a 
Model, Not an 

Image: Towards 
Robust Privacy 
Protection via 

Anti-Personalized 
Diffusion Models

이태영, 
서주원, 
고종환,  
박경문

개인화 diffusion 모델의 오남용으로부터 특정 
인물·대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지가 아니라 
모델 자체를 방어 대상으로 전환한 연구로, DPO와 L2P를 
통해 무단 personalization을 방해하면서도 생성 품질은 
유지해, 기존 adversarial image 방식보다 훨씬 실전적인 

보호 전략을 제시함

https://doi.
org/10.48550/

arXiv.2511.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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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제목 저자 개요 논문링크

1

4D Scaffold 
Gaussian Splatting 

with Dynamic-
Aware Anchor 
Growing for 
Efficient and 
High-Fidelity 

Dynamic Scene 
Reconstruction

조웅오, 
조인, 

김서하, 
배정민, 
어영정, 
김선주

동적 장면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저장 비용과 
표현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D Gaussian 

Splatting 기반의 효율적 장면 표현 기법을 제안하며, 
특히 장면 전체를 균일하게 표현하는 대신, 동적 변화가 큰 
영역에 대해서만 anchor를 적응적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재구성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메모리 및 연산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킴

https://doi.
org/10.1609/aaai.

v40i5.37332

2

Are Graph 
Transformers 
Necessary? 

Efficient Long-
Range Message 

Passing with Fractal 
Nodes in MPNNs

최정환, 
박승준, 
박수민, 
조성배, 
박노성

‘그래프 트랜스포머가 장거리 의존성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메시지 전달 신경망(MPNN)에 fractal 
node 구조를 도입하여, 장거리 노드 간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통해 그래프 
트랜스포머 수준의 표현력을 확보하면서도 계산 복잡도와 
메모리 부담을 줄였으며, 장거리 관계 학습의 효율적 구현 

가능성을 제시함

https://doi.
org/10.48550/

arXiv.2511.13010

3

An Information 
Theoretic 
Evaluation 

Metric for Strong 
Unlearning

전동재, 
정원제, 
김태현, 
최종현, 

노알버트

머신 언러닝이 정말로 ‘지워져야 할 정보’를 제거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력값만 보는 블랙박스 지표를 넘어 

중간 표현층에 남아 있는 정보량까지 측정하는 정보이론 
기반 평가지표 IDI(Information Difference Index)를 

제안한 연구로, strong unlearning 평가를 좀 더 엄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https://doi.
org/10.1609/aaai.

v40i26.39373

4

TabFlash: 
Efficient Table 
Understanding 

with Progressive 
Question 

Conditioning and 
Token Focusing

김종하, 
배민성, 
이상혁, 
윤진성, 
김현우

표 이미지는 질문과 직접 관련된 영역만 집중적으로 봐야 
하고 배경 토큰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progressive 

question conditioning과 token focusing을 결합한 
효율형 MLLM을 제안한 연구. 성능은 높이면서도 

FLOPs와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여, 표 이해 모델의 
효율·정확도 균형을 잘 보여줌

https://doi.
org/10.1609/aaai.

v40i27.39417

5

HyFI: Hyperbolic 
Feature 

Interpolation 
for Brain-Vision 

Alignment

조상민, 
정우택, 
허다운, 
황요환, 
석흥일

뇌신호와 시각 특징 간 정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곡 
공간 기반의 feature interpolation 기법을 제안함. 특히 

의미적 특징과 지각적 특징이 혼재되는 기존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한된 뇌신호 정보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각 
표현과 연결하도록 설계하여, brain-to-image retrieval 
과제에서 정렬 성능을 크게 개선하며, 뇌-비전 인터페이스 

연구의 표현 학습 방향을 확장함

https://doi.
org/10.1609/aaai.

v40i7.37476

6

Rethinking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in 
Diffusion Models

강준용, 
임서현, 
백경준, 
심현정

확산모델의 선호 최적화에서 탐색 부족과 timestep별 보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reference model 
update와 timestep-aware training을 제안한 연구로서, 

기존 DPO 계열 기법에 쉽게 결합되면서도 인간 선호에 기반한 
이미지 생성 품질 향상 가능성을 보여줌. 이는 diffusion 
alignment 연구의 실질적 고도화 방향을 제시한 사례임

https://doi.
org/10.1609/aaai.

v40i7.37480

7

CHIMERA: 
Controllable High-

quality Image-
Mask Extraction for 
Reliable Diffusion-

Based Anomaly 
Synthesis

이정빈, 
이현구, 
양진이, 

김채현, 이정, 
황보석, 
이현철, 
천민호, 

정은조, 김승룡

산업 이상 탐지 분야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iffusion 기반 이상 합성의 품질과 제어 가능성을 높이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본 방법은 자연어 지시와 VLM 기반 
캡션 생성, 그리고 attention 기반 mask supervision을 

결합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공간적으로 일관된 이상 샘플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데이터 부족 및 미지 환경에서도 
anomaly detection 학습 데이터 확보와 성능 향상에 

기여함

 https://doi.
org/10.1609/aaai.

v40i7.37511

3. 국가AI연구거점의 NeurIPS 2025 성과

국가AI연구거점의 NeurIPS 2025 성과는 연구 영역의 

다양성과 문제의식의 깊이라는 두 측면에서 의미가 크

다. 제출 논문들은 생성모델, 강화학습, 비전, 에이전트, 

안전성, 프라이버시, 해석 가능성처럼 AI 시스템의 핵심 

층위를 고르게 포괄하고 있으며, 개별 기술의 성능 경쟁

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DPAIL은 확산정책 기반 모방학습의 안정성과 표

현력을 동시에 확보하였고, SoftREPA는 정렬 문제를 보

상모델 중심 미세조정이 아니라 표현 정렬 관점에서 재

해석하였다. Blockwise Flow Matching은 고품질 생성

을 유지하면서도 추론 비용을 낮추는 효율적 구조를 제

안하였으며, Web-Shepherd는 웹 에이전트의 단계별 행

동을 평가하는 과정 보상모델을 통해 에이전트 검증 체

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SAFEPATH는 유해 추론 경

로를 초기에 차단하는 정렬 전략을 제시하였고, 프라이

버시 보호 연구는 이미지 수준 방어를 넘어 모델 자체를 

방어 대상으로 삼는 실용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AI연구거점이 차세대 AI 시스템의 핵심 기술 

기반을 폭넓게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NeurIPS 2025 제출 논문으로 본 기술 흐름

NeurIPS 2025의 핵심 흐름은 생성모델의 역할이 특

정 응용기술을 넘어 AI 시스템 전반의 공통 기반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Diffusion 및 Flow 계열 모델은 

기존의 이미지 생성 중심 활용에서 벗어나 정렬, 추론 효

율화, 이산 생성 이론, 로봇 제어, 웹 에이전트 평가, 프라

이버시 보호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

다. 이는 생성모델이 더 이상 단일 응용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AI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생성모델 연구는 정렬과 효율의 동시 달성을 주

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SoftREPA와 Blockwise Flow 

Matching은 생성 품질뿐 아니라 비용 절감, 배포 효율

성, 정렬 성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I 경쟁력이 단순한 모

델 대형화보다 제한된 자원 안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성

능을 구현할 수 있는가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생성모델은 행동정책과 의사결정 메커니즘으

로 확장되고 있다. DPAIL, State-Covering Trajectory 

Stitching, Generative Behavior Cloning, FairDICE 등은 

확산모델을 단순한 생성기가 아니라 정책모델과 플래너

로 활용함으로써, 로봇 및 자율 시스템에서의 활용 가능

성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생성모델이 실제 세계에서 행

동하는 AI의 핵심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에이전트 연구에서는 행동 생성보다 평가

와 검증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Web-

Shepherd와 Automated Model Discovery는 에이전트

의 경쟁력이 정책모델 자체보다 이를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평가 인프라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에이전트 AI의 차별성은 행동 생성 능력 

그 자체보다 평가 체계와 검증 방법론의 정교성에서 결

정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안전성, 프라이버시, 해석 가능성은 AI 기술 경

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SAFEPATH, robust 

memorization, ViT 해석 연구, anti-personalized 

diffusion 연구 등은 고성능 모델을 넘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며 설명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경

쟁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AI 기술의 신뢰

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종합하면, NeurIPS 2025는 생성모델이 이미지 생성 

기술을 넘어 정렬, 정책, 평가, 안전성까지 포괄하는 공

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학회였다.

5. 국가AI연구거점의 AAAI 2026 발표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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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성형 비전 기술의 실용화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4D Scaffold Gaussian Splatting은 동적 장면 재구

성의 저장 비용을 줄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Vid-CamEdit은 기하 추정과 생성 렌더링의 

결합을 통해 단일 영상 기반 시점 편집의 가능성을 확장

하였다. CHIMERA는 산업 이상 탐지에서 가장 큰 제약

인 데이터 부족 문제를 제어 가능한 이상 합성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생성형 비전이 시연 중심 단계를 넘어 실

제 산업 수요와 접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정렬 연구의 고도화가 확인되었다. Rethinking 

DPO는 확산모델 정렬을 단순 선호 최적화가 아니라, 탐

색 부족과 timestep별 학습 불균형이라는 학습 동역학

의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정렬이 후처리 기술이 아

니라 학습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요소로 이동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향후 생성형 AI의 경쟁력은 성능 자체뿐 아

니라 정렬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현하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래프 학습 분야에서는 구조적 재설계와 일반

화 지향성이 강화되었다. Fractal Nodes는 장거리 메시

지 전달과 over-squashing 문제를 기존 MPNN의 효율

성을 유지하면서 해결하고자 하였고, Posterior Label 

Smoothing은 라벨 스무딩을 그래프 통계 기반의 사후확

률 문제로 재해석하였다. 또한 NodePFN은 그래프별 재

학습 없이 범용 노드 분류를 지향함으로써 그래프 학습

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그래프 연구가 단순한 모

델 대형화보다 효율성과 구조적 일반화 확보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평가 체계의 정밀화와 검증 가능성 확보가 중요

한 연구 축으로 부상하였다. 언러닝 연구에서 제안된 IDI

는 출력 기반 평가가 놓치기 쉬운 중간 표현층의 잔존 정

보까지 측정하려는 시도로, 안전성, 프라이버시, 규제 대

응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무엇을 얼마나 완전하게 삭제

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

후 평가 지표와 검증 방법론 자체가 핵심 연구 성과로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멀티모달 정렬은 표현공간 설계의 문제로 진

화하고 있다. HyFI는 뇌신호와 시각 특징 간 정렬을 단순 

매핑이 아니라 표현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설계 문제로 

접근하였다. 이는 멀티모달 AI의 경쟁력이 단순한 데이

터 결합 규모보다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표현 구조를 얼

마나 정교하게 통합하고 정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AAAI 2026은 AI 연구가 더 큰 모델을 만드

는 경쟁에서 벗어나, 효율성, 신뢰성, 일반화 가능성, 실

제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 학회로 평가할 수 있다.

8. 맺음말

NeurIPS 2025와 AAAI 2026은 최근 AI 연구의 중심

이 더 큰 모델 경쟁에서 벗어나, 더 정교하게 정렬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

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성모델은 이미지 

생성을 넘어 행동정책, 비디오 편집, 산업 응용, 프라이

버시 보호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그래프·멀티

모달·안전성 연구 또한 범용성과 검증 가능성을 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AI연구거점은 생성, 추론, 행

동, 시각, 그래프, 정렬, 안전, 평가를 아우르는 폭넓은 연

구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차세대 AI 시스템의 핵심 기

반을 착실히 축적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AI 연구 허

브로서 기술적 선도성은 물론, 응용 확장성과 공공적 책

임성을 함께 갖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음을 의

미한다. 

6. 국가AI연구거점의 AAAI 2026 성과

국가AI연구거점 연구진의 논문 10편은 생성형 비전·확

산모델의 효율·제어·정렬, 그래프 학습의 장거리 의존성·

범용화, 안전·프라이버시 평가, 뇌-시각 정렬이라는 네 

개의 축으로 요약된다. 이는 NeurIPS에서 드러난 생성·

안전 중심의 연구 역량이 AAAI에서는 더 넓은 응용과 시

스템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 논문으로는 저장공간 문제를 크게 줄인 4D 

Scaffold Gaussian Splatting, 장거리 메시지 전달

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Fractal Nodes, 합성 그래

프 priors 기반의 NodePFN, strong unlearning을 위

한 정보이론 기반 평가 지표 IDI, 효율적인 테이블 이

해 모델 TabFlash, 뇌-시각 정렬을 위한 HyFI, 확산모

델 정렬을 재고한 Rethinking DPO, 산업 이상 합성

을 위한 CHIMERA, 단일 영상 카메라 경로 편집을 위

한 Vid-CamEdit, 그래프 노드 분류용 Posterior Label 

Smoothing 등이 있다. 이는 연구거점이 생성모델뿐 아

니라 그래프, NeuroAI, 평가기술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7. AAAI 2026 제출 논문으로 본 기술 흐름 

AAAI 2026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AI 연구의 중심축

이 개별 모델의 성능 경쟁에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구

조 설계와 응용 지향적 기술 개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이다. 생성형 비전, 그래프 학습, 테이블 이해, 언러닝 평

가, NeuroAI 등 세부 분야는 상이했으나, 전반적으로 계

산 효율성, 데이터 희소성 대응, 평가 신뢰성 제고, 일반화 

가능성 확보라는 공통 과제가 연구 전반을 관통하였다.

번호 논문제목 저자 개요 논문링크

8

Vid-CamEdit: 
Video Camera 

Trajectory Editing 
with Generative 

Rendering 
from Estimated 

Geometry

서준영, 
한지상, 
정재우, 
진시윤, 
이정빈, 

나리히라 
타쿠야,  

후쿠다 카즈미, 
시부야 다카시, 

안동훈,  
후 쇼우캉, 

김승룡, 
미쓰후지 유키 

단일 시점 비디오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카메라 
경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geometry 추정과 생성 

렌더링을 결합한 비디오 편집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시간적으로 일관된 장면 구조를 먼저 추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점 영상을 생성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4D 학습 데이터 없이도 자연스러운 시점 전환을 
구현하였는데, 이는 영상 생성·편집 기술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는 접근임

https://doi.
org/10.1609/aaai.

v40i11.37832

9  
Posterior Label 
Smoothing for 

Node Classification

허재승, 
박문정, 
김동우

그래프의 이웃 라벨과 전체 그래프의 라벨 공존 
통계를 이용해, 노드 분류용 소프트 라벨을 posterior 
distribution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법인 PosteL을 

제안한 논문. 이 방법은 동종성(homophily) 그래프뿐 
아니라 이종성(heterophily) 그래프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라벨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반복적 
pseudo-labeling으로 소프트 라벨을 계속 보정하며, 

실험에서는 8개 모델과 10개 그래프 데이터 세트를 적용한 
총 80개 조합 중 76개에서 정확도가 향상되어, 다양한 

그래프 환경에서 효과적인 라벨 스무딩 기법임을 보여 줌

https://doi.
org/10.1609/aaai.

v40i26.3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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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세계적인 AI 석학 다니엘 리Daniel D. 

Lee 코넬대학교 티시 석좌교수를 만났다. 그는 물리학 

기반의 계산 원리를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연구를 통

해 머신러닝과 로봇공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

버드대와 MIT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AT&T와 루슨트 

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펜실베이니아대 

GRASPGeneral Robotics, Automation, Sensing and Perception 연구

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코넬대 산하 코넬 테크 전기·

컴퓨터공학부의 티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기술 상용

화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이끌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AI 연구를 총괄하는 삼성 리서

치의 글로벌 AI 센터장을 역임하며 학계와 산업계를 넘

나들며 AI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인터뷰에서 다니엘 리 교수는 오늘날 AI가 언어

와 이미지 생성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피지컬 AI, 다음 세대 AI의 핵심 과제

“AI는 대화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왜 우리를 위

해 차 한 잔도 제대로 따르지 못할까요?”

다니엘 리 교수는 이 질문으로 오늘날 AI 기술의 한계

를 짚었다. 현재 AI는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에서는 뛰어

난 성과를 보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물체를 집고 차를 따

르며 집 안을 정리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과 가상환경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지

만, 실제 환경에서 물체를 조작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

력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그는 AI의 다음 프론티어를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는 지

능, 즉 피지컬 AIPhysical AI에서 찾았다. 현재 AI가 ‘다음 단

어’는 잘 예측하지만 ‘다음 물리적 상태’는 제대로 예측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체를 밀었을 때의 움직임, 마찰의 

영향, 로봇의 균형 유지 같은 문제는 텍스트 예측과는 전

혀 다른 수준의 세계 이해를 요구한다. 앞으로의 AI는 언

어모델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물리 세계의 상태 변화

를 직접 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월드 모델world model의 중요성도 강

조했다. 월드 모델은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으로, 물체의 움직임과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러한 능력은 피

지컬 AI 구현의 핵심 과제이자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

은 영역으로 평가된다.

설명 가능한 AI, 그리고 모델 내부 이해의 중요성

다니엘 리 교수는 향후 AI 연구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과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을 제

시했다. 현재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높은 성능을 보이

지만, 모델 내부에서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고 각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조차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모델의 내부 

작동 원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

조했다.

그는 자신의 대표 연구인 비음수 행렬 분해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NMF와 희소 오토인코더sparse autoencoder를 

예로 들며, 복잡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구성 요소로 분해

하고 중요한 특징feature을 추출하는 접근이 AI 해석 연구

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

법은 모델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구조적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관점은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방식과도 연결된다. 

뇌 활동 데이터를 통해 인지 상태를 추론하는 과정과 AI 

모델의 내부 상태를 분석해 계산 과정을 이해하려는 시

도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결국 AI 연구와 뇌과학은 복

잡한 시스템 속에서 의미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작업이

라는 점에서 깊이 맞닿아 있다.

다니엘 리 코넬대학교 티시 석좌교수,
피지컬 AI 시대를 말하다

“AI의 다음 전장은 언어가 아니라 
  물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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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일수록 협력 네트워크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핵융합 연구에 비유했다. 기술 난

도가 매우 높은 핵융합이 국제 협력을 통해 추진되듯, AI 

역시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협력 기반 위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AI 역량에 대해서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분

야를 중심으로 빠른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풍부한 데이터와 인재, 정책적 지원이라는 강점이 있지

만, AI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진전이 동시에 이

루어질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봤다. 한국도 우수한 연구

자층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

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와 산업의 협력으로 AI의 미래 열어야

다니엘 리 교수는 AI와 같은 거대 난제는 어느 한 축만

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대규모 자원

과 실험 인프라를, 학계는 근본적인 질문과 이론적 이해

를 제공한다. 특히 피지컬 AI와 같은 분야는 알고리즘뿐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검증할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과 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AI연구거점은 학문적 깊이와 산업적 실

행 역량을 연결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

국가AI연구거점이 글로벌 AI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개방성openness과 글로벌 경험global 

experience을 꼽았다.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 공동의 문제

shared problem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가 중요하며, 특

히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의 학습과 같은 미래형 연구 

주제가 중요한 협력 의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자 교육에 대해서는 특정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도

구 활용 능력보다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기존 접근을 넘어서는 해결 전략을 설계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기존 패턴을 빠

르게 학습하는 시대일수록 연구자는 문제를 추상화하고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연구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AI의 미래는 ‘더 큰 모델’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

AI의 위험성에 대해 그는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을 제

시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AI 역시 긍정적 가능성과 부

정적 가능성을 함께 지니며, 현재 단계에서는 물리적 영

향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피지컬 AI로 발전할 경우 사회

적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봤다.

AI의 방향을 한 개인이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조정coordination과 

합의agreement의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

술 발전과 함께 거버넌스 논의가 병행돼야 하며, 인간 사

회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도 덧붙였다.

그는 AI의 미래가 단순히 더 큰 모델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한된 데이터에서도 학습하고,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능, 즉 피지컬 AI가 

다음 연구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AI가 

세계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지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물리 세계와 결합한 AI가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을 형성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국가AI연구거점이 지향

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AI, 불확실성과 제한된 데이터 문제 극복해야

그는 AI가 여전히 취약한 영역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

의 표현과 추론 문제를 꼽았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하나의 결과를 맞히는 일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결과와 

그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로

봇공학에서는 현실 세계가 완전히 결정적이지 않기 때

문에,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불확실한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현재의 생성형 AI 역시 그럴듯한 답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과의 신뢰도나 불확실성의 범위를 정교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그는 앞으로의 

AI가 확률 구조와 불확실성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방향으

로 발전해야 신뢰할 수 있는 지능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한된 데이터limited data가 주어진 

환경에서의 학습 문제와도 연결된다. 지금까지 AI는 방

대한 데이터를 전제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질 가능성

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뇌과학이나 생명과학처럼 모든 

변수를 완전히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제한된 관측 

정보만으로도 의미 있는 구조를 추론해야 한다.

그는 미래의 AI가 대량 데이터에 의존하는 접근을 넘

어, 적은 데이터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

추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접근

은 의료, 바이오, 공공, 국방, 산업 자동화 등 고품질 데

이터 확보가 어려운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이들 분야에서는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측정

하기 어려운 만큼, 제한된 관측 데이터만으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 협력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역할

이번 인터뷰에서 특히 인상적인 대목 중 하나는 AI 연

구의 국제 협력 환경에 대한 진단이다. 다니엘 리 교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 공동연구가 지금보다 활

발했지만, 최근에는 AI가 국가 경쟁과 안보, 군사적 활용

과 맞물리면서 협력의 문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평가

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연구 이동성과 개방성이 

위축되는 흐름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는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협력

의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가AI연구거점과 같은 

기관이 국제 공동연구의 접점을 만들어낸다면 분절되는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전

망이다. 이는 AI처럼 단일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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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읽는 시간 줄이고 생각하는 시간 늘리는 AI

AI 기술이 연구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논문

을 찾고 읽고 이해하는 과정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르카는 이러한 지식 탐색 과정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

로, 연구자가 논문을 함께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지원하

는 AI 기반 서비스 ‘문라이트Moonlight’를 개발했다. 문라이

트는 단순한 PDF 리더가 아니라 논문 요약, 번역, 개념 

설명, 레퍼런스 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

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는 연구 지원 도구다.

정영현 대표는 창업 배경에 대해 “기술은 충분히 발전

했지만 실제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며 “AI가 성능을 넘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

명했다. 코르카Corca라는 이름 역시 범고래Orca처럼 강력

하면서도 인간과 협력하는 AI를 지향한다는 의미와 함께 

Creativity, Collaboration, Civilization의 가치를 담고 있다.

문라이트의 핵심 목표는 연구자의 읽기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시간을 사고와 문제 설정에 쓰도록 만드는 것이

다. 정 대표는 “연구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데 사용한다”며 “문라이트는 연구자가 무

엇을 깊이 읽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속도를 높여, 창의적

인 연구에 집중하도록 돕는 ‘연구자를 위한 AIAI for Scientist’

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용 사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된다. 서울

대 수학과 교수는 난도가 높은 논문을 이해하는 데 걸리

는 시간이 크게 줄었고, 문헌마다 다른 기호 정의도 문맥 

속에서 바로 설명받을 수 있어 이전보다 다양한 논문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학의 신경과학 교

수는 10년 넘게 풀지 못한 특정 단백질 발현 문제를 AI

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AI가 그간 축적된 실험 데

이터에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연구와의 유사성

을 파악하고, 바이러스 분야에서 쓰이는 접근법을 제안

한 것이다. 단일 분야의 전문가 혼자서는 넘기 어려운 학

문 간의 경계를 AI가 연결해 돌파구를 만든 사례이다.

글로벌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문라이트

문라이트는 현재 150여 개국에서 약 26만 명 이상(4

월 17일 현재)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 다양한 언어의 논문을 동시에 번역하고 원문과 함께 

제시해 연구자가 결과의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문라이트는 

특정 국가에 최적화된 도구라기보다 연구자가 공통적으

로 겪는 정보 과부하와 언어 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범용 

연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놀랍게도 문라이트는 별도의 해외 마케팅 없이 글로벌 

사용자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는 사용자가 직접 결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자발적인 수

요가 나타났고, 일본에서도 다국어 논문을 원문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연구 효율이 높아졌다는 반

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연구자가 겪는 정보 탐

색의 어려움은 국적과 관계없이 공통적이었다”며 “앞으

로 각국 연구자의 사용 방식과 피드백을 반영해 UX를 더

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연구자용 AI 도구가 특정 국가 전략보

다 연구 생산성이라는 보편적 문제 해결을 통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코르카는 향후 국가별 연구 환경에 

맞춘 UX 최적화와 협업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문라이트

를 글로벌 연구 워크플로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델이 아니라 경험을 설계하는 전략

코르카 제품의 차별점은 단순히 거대언어모델LLM 기

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실제 작업 환경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두터운 사용자 경험 계층Thick 

Wrapper 전략’에 있다. 이는 LLM이라는 핵심 기술 위에 정

교한 UX 층을 구축해 사용자가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

도록 돕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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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코르카Corca 대표가 말하는  
연구 혁신 전략

“논문을 읽는 AI,  
  연구를 돕는 동료”

NAIRL Impact

논문 탐색과 이해 과정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문라이트’는 이 기업의 히트상품이다. 연구자의 지식 노동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기업은 바로 NAIRL 파트너 기업 코르카다.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코르카를 찾아갔다.



기뿐 아니라 문서 작성, 협업, 데이터 관리, AI 에이전트 

활용을 하나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구 

협업 시스템이다. 정 대표는 이를 연구자를 위한 똑똑한 

책상에 비유했다.

특히 크라켄은 연구자의 논문과 연구 주제를 분석해 

해당 분야의 온톨로지ontology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온톨

로지는 특정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그 관계를 

구조화한 지식 체계다. 연구자의 논문과 참고문헌을 분

석하면 해당 연구자가 주로 사용하는 핵심 개념, 방법론, 

연구 흐름이 하나의 개념 지도 형태로 정리된다. 이후 AI

는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범

용 모델보다 해당 연구 분야의 맥락에 맞는 설명과 참고

문헌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뇌과학 연구자의 경우 뉴런 활성 패턴, 시냅

스 전달 메커니즘, 통계적 분석 방법 등이 연결된 개념 

구조가 형성되고, 생명과학 연구자의 경우 유전자 발현, 

단백질 상호작용, 실험 프로토콜 등이 연결된 지식 구조

가 구축된다. 이렇게 형성된 온톨로지는 연구자가 논문

을 읽거나 새로운 가설을 탐색할 때 관련 개념과 선행 연

구를 빠르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정 대표는 “AI가 연구자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

니라 연구자가 가진 지식 구조를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 규모가 작

은 연구실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반복적인 

탐색과 정리 작업을 AI가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는 창의적

인 문제 설정과 해석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NAIRL과 함께 만드는 연구 협업의 미래

코르카는 NAIRL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 분야

에서 AI 기반 지식 탐색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제 연구 환경에 적용할 협업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이 동일한 문헌을 더 빠르게 

이해하고 핵심 개념을 공유할 수 있다면, 학제 간 연구에

서 발생하는 정보 탐색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대표는 특히 AI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개념 구조

를 연결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분야마다 용어와 연구 맥

락이 달라 협업 초기에는 공통 이해를 형성하는 데 시간

이 걸리지만, AI가 논문과 참고문헌을 분석해 핵심 개념 

간 관계를 구조화하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더 쉽게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분야의 개념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나온다”며 “AI가 학문 간 지식 탐색 비용을 줄이는 도구

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학제 연구 환경을 지향하는 NAIRL은 이러한 협업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코르카는 AI가 연구자의 전문성을 대체하기보다 

기존 지식과 연구 맥락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

원해, 연구자가 정보 탐색보다 문제 정의와 가설 설정 등 

창의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한다.

AI가 연구자의 경쟁자가 아니라 협업자가 되는 시대, 

코르카의 시도는 연구의 속도뿐 아니라 연구의 방식 자

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를 뜨거운 항아리를 안전하게 들 수 있도

록 손잡이를 만들어 주는 일에 비유했다. 모델 자체의 성

능만으로는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신뢰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험 설

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전략은 연구자 도구뿐 아니라 기업의 AX AI 

Transformation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많은 조직이 AI 도

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AI를 받

아들일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코르카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코르카

는 조직 내부에서 AI 활용을 확산시키는 ‘AI 챔피언 전략’

을 제안하고 있으며, 실제로 내부 팀에서도 새로운 도구

를 먼저 실험하고 활용 사례를 축적한 뒤 조직 전체로 확

산시키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접근의 대표적인 

실천이 최근 시작된 'AX Day'이다. 격주 목요일, 전사 직

원들이 랜덤으로 짝을 이뤄 하루 동안 다양한 AI 실험을 

수행하는 사내 워크숍이다. 정 대표는 "빠르게 발전하는 

AI를 조직이 더 적극적으로 체화하고, AI-First 조직으로 

계속 남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AI 도입

은 기술 프로젝트라기보다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에 

가깝다”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AX 역량을 바탕으로 코르카는 2026년 2월 

OpenAI 서비스 파트너로 선정된 국내 유일의 AI 스타트

업이 되었다.

크라켄, AI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연구 환경

코르카는 문라이트를 넘어 연구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크라켄Craken을 개발하고 있다. 크라켄은 논문 읽

정영현 대표가 범고래 인형을 든 직원들과 함께한 모습. 코르카Corca라는 회사명은 범고래Orca처럼 강력하면서도 인간과 협력하는
AI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Creativity, Collaboration, Civilization의 가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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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

같은 정답에 더 적은 
계산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노알버트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한 글자씩 쓰는’ 
언어모델에서 ‘전체를 
복원하는’ 언어모델로

옥정슬 POSTECH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계산 효율적인 추론이 
여는 AI 에이전트 
시대와 그 너머

이창희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원하는 시간 해상도로 
시계열을 생성하는 
새로운 AI 기술

NAIRL Frontier Letter | 2026 | Vol.03




